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 황금 알바 옹성우 X 이
주빈의 특급 활약부터 역대급 신메뉴 완판까지!
2026. 6. 13.

https://news.coupang.com/archives/63509/
https://news.coupang.com/archives/63509/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이 새로운 알바생들의 상큼한 에너지와 한층 더 끈끈해진 패밀리십을 장착하고, 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분 좋은 힐링을 선사했다.

<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지난 12일(금) 공개된 6화에서는 주말 영업 준비에 나선 ‘봉빵즈’ 식구들의 활기찬 모습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정다운 일상이 그려
지며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

이날은 주말 영업을 맞아 특급 지원군들이 잇따라 등판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먼저, 최근 재결합 소식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은 워
너원 멤버이자 배우 옹성우가 새로운 알바생으로 합류, 김선호에게 스파르타식 밀착 인수인계를 받으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첫
알바에 잔뜩 긴장하면서도 청소부터 메뉴판 작성까지 매뉴얼대로 척척 해내는 ‘옹드로이드’의 면모를 뽐내며 홀에 빠르게 스며들
었다.

이어 합류한 이주빈 역시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폭풍 친화력을 발휘했다. 매장에 들어서는 어르신들을 향해 살갑게 달려가 인사를
건네고, 눈높이를 맞춘 다정한 대화로 분위기를 이끄는 등 손님 영업에 대성공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감을 치솟게 만들었다. ‘사
장님’ 김희애는 옹성우, 이주빈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며 따뜻한 리더십으로 주말 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주방에서는 ‘제빵왕’ 차승원의 하이 텐션이 폭발했다. 보조 셰프 이기택의 폭풍 성장에 대견함을 감추지 못한 차승원은 냅다 격한
포옹을 나누며 주방을 칭찬 릴레이로 물들였다. 차승원이 “그거”라고만 말해도 척척 알아듣는 역대급 찰떡 호흡으로 발전한 두 사
람은 환상의 팀워크 속 고난도 신메뉴 제조에 돌입, 비주얼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역대급 신메뉴 라인업으로 현장의 감탄을 자아내
며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이날 가장 큰 감동은 어르신 단골손님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순환이었다. 옆집 어르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깜짝 선물
로 들고 빵집을 찾아와 뭉클함을 더했고, 인생 첫 프랑스 디저트에 엄지를 치켜세운 초등학교 동창 할아버지들부터 구순 생신을 맞
아 가족과 재방문한 할아버지까지 가슴 따뜻한 에피소드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내일 노인복지회관 가서 엄청 자랑할 거다”라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어르신의 해맑은 미소는 <봉주르빵집>이 주민들의 편안한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성 어린 디저트와 무해한 웃음으로 동네 어르신들의 일상에 가장 화려한 봄날을 선물하고 있는 힐링 예능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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